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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L�e�e �E�u�i�-�j�u�, �S�o�n�g �I�l�-�b�y�u�n�g

�D�e�p�t�. �o�f �S�a�s�a�n�g �C�o�n�s�t�i�t�u�t�i�o�n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C�o�l�l�e�g�e �o�f �O�r�i�e�n�t�a�l �M�e�d�i�c�i�n�e�, �K�y�u�n�g�H�e�e �U�n�i�v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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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c�o�m�b�i�n�i�n�g �t�w�o �d�i 뻐�r�e�n�t �p�a�r�a�d�i�g�m�, �b�y �w�h�i�c�h �w�e �c�a�n�s �e�x�p�l�a�i�n �e�x�i�s�t�e�n�c�e �a�n�d �p�h�e�n�o�m�e�n�o�n�.

�T�h�e �a�i�m �o�f �L�e�e �J�e�-�m�a ’ �s �t�h�o�u�g�h�t �i�s �t�h�e �W�i�s�d�o�m �a�n�d �A�c�t�i�o�n�, �i�n �o�t�h�e�r �w�o�r�d�s�, �t�h�e �A�d�j�u�s�t�i�n�g �M�y�s�e�l�f

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t�h�e �W�i�s�d�o�m �a�n�d �A�c�t�i�o�n�.

�:�F�Y 錄

�i�f 究目的

추�5濟馬의 哲學과 醫學은 四象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哲學을 이해함에 있어 太極 �(心 �) �. 兩磁
�(心身 �) �. 며象 �(판心身物 �) 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할 것이다 �. 본 뻐究에서는 李濟馬는 우주발생론적 입장에서 太

極 � 패磁 � 며象을 어떻게 정의하고 �. 李濟馬 哲學과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논하여 본다

�8￥究方法 및 맑究內容

東武 李濟馬의 著휩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�r格致薰 �J�. �l�'�i 햄聚新編 �.�!�.
�r東짧譯世保元 �J�. �r

핑武道뚫 �J �.
�r�* 醫壽世保元띠象草本卷』 등에서 발훼하였다 �.

�. 慶熙大챙 �4校 짧醫짜大學 띠
�*
뽑책�4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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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￥몇
�*
훌果

�1�. 李濟馬는 만물의 근원을 心。�l 라 하여 太極이라고 정의하였다 �. 또한 太趣은 統體 �-�' 太極
�( 智禮藏仁 �) 과 �-�,

物一太極 �(決쨌行止 �) 의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�.

�2�. 李濟馬는 心身을 兩優라고 정의하였다 �. 또한 心身은 知行이다 �.
�3�. 후濟馬는 事心身物을 四象이라고 정의하였다 �. 四象은 서로 다른 네가지 단위를 합한 것이 아니라 상호

관계가 있는 두가지 페러다임을 결합하여 드러난 存在 �(�= 現狀 �) 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�. 그 안에는 太極과

兩앓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�.
�4�. 李濟馬 哲행 및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은 知行으로 知 �A正 �E에 있다 �. 學問 �(�� 讀홉 �) 을 통한 格物은 誠心

의 방법이고 �. 思辯 �(�= 수察�f용 �)을 통한 뼈獨은 敬身의 방법이다�.
�5�. 추濟馬의 四象哲學은 現象을 事心身物의 며象으로 요약하여 이것의 모순 �(我 �) 을 극복하기 위하여 知行

�(心身 �) 을 외재된 형식 즉 兩앓로 제시하고 �. 心을 내재된 원리 즉 太뺑으로 정의하였다�.

中心語 �: 心 �. 心身 �, 事心身物 �. 知行

�I�. 總 를�A
�a빼

李濟馬의 哲學과 醫學은 四象을 기초로 형성되어

있다 �. 그러나 그의 哲學을 이해함에 있어 太極 �(心 �) �.
兩優 �(心身 �)�, 며象 �(땀心身物 �) 을 반드시 함께 논해야

할것이다 �.
.太極.이라는 용어는 중국 先奏의 문헌 가운데

�r莊子」 에 처음으로 보인다 �.

�@ 夫遺 휴太樓之先 �i�f�u不훌휠 �. 在六뺑之下而끼、쩔深
�r莊子

�; 大宗師 �j

그러나 �r莊子」 의 .太極’개념은 우주 무한론으로

부터 현상계의 최고 극한을 말했을 뿐 특수한 철학

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�.

�@ �.�8�M�f太흩 是生패겁�U�l�i�j�f�i 生때 �% 때象生 �A화
�r�} 회잊�, 혔蘇뼈」

�r周易.緊縣傳』에서는 太極 �. 兩없 �. 며象이 무엇

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�. 흉歸은 天地 혹은 乾 �!�I�j�J 을

兩앓라 하고 �. 春흥秋걷 四時를 며象이라 하였다 공

영달은 天地를 兩屬라하고 �, 金�木�水�火 혹은

�7�,�8�,�9�,�6 의 數를 四象이 라 하였다 유목은 太極

元氣가 淸潤이라는 두 개의 氣로 나누어진 것을 兩

磁라 하고�. 氣의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氣의 탁한

것은 땅이 된다고 하였으며 �, 공영달의 金�木�水�

火 혹은 �7�,�8�,�9�,�6 의 설을 취하여 �9를 老陽 �. �6을

老陰 �. �7을 少陽 �. �8을 少陰이라 하고 이것을 四象이

라 하였다 �. 호원 역시 天地를 兩熾라 하고 金 �

木 � 火 � 水를 四象이라 하였다 �. 兩磁를 陰陽으로 해

석한 사람은 周救願이다 �. 周救뼈는 그의 �r太極圖

說」 에서 ”分陰分陽 兩磁立뿔”고 하였는데 �, 그에게서

兩熾란 곧 太極 元氣가 둘로 나누어져 형성된 陰陽

을 가르킨다 �. 그러나 周敬願는 며象은 말하지 않고

그 대신 五行을 말하였다 �. 소옹 역시 陰陽을 兩磁라

하였으나 �. 陰陽剛柔를 四象이라 하고 �, 陰陽은 하늘

의 며象 �. 剛柔는 땅의 며象이라고 하였다 �. 주희는

위의 각가의 설을 종합하여 陰陽을 兩없라하고 �. 太
陽 � 少陰 � 少陽 � 太陰을 四象이라 하여 �9�,�8�'�7�'�6

의 數를 거기에 배합하였다

위의 각각의 설을 종합해 보면 우주발생론의 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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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李 �i쩍馬의 四象쩔훌에 대한 �i�f 究 �-

에서 太極은 곧 우주의 본원이며 �, 兩磁는 天地이고 �.
四象은 春�夏�秋�걷 四時를 가르키며 �. 八환는

天 � 澤 � 火 � 雷 � 風 � 水 � 山 � 地라는 여닮 가지 자

연현상을 가르킨다
�1�)

본 돼究에서는 李濟馬는 위와는 달리 우주발생론

적 입장에서 太極 � 兩偉 � 며象을 어떻게 정의하고 �,

李濟馬 哲學과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

지 논하여 본다 �.

�I�I�. 本 를�&
률빼

�1�. 太極

�@ 太짧心也 �r格致훌
�

反省짧 �.�i�\ 화옳總論」

이제마는 만물을 생성하는 만물의 근원으로 心을

태극으로 정의하였다 �.

�@ 天生짧勳有빼有 �W�I�J�. �A形빼也 �.�A 性 �f�t�l�] 也 �. 以 �A形其 �A

性 �, 有빼有則 -而不二흉謂之太極 �.

�r 東뽑홉 �i�!�t 保元때象草本卷 �: 原 �A之第四統」

萬뺏은 則과 物이 合하여 구성된다 �. 物은 形이요 �.
則은 象이다 �.�A 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므로 �A形

은 物이고 �.�A 性은 則인 것이다 �. 有物有則은 一而不

二한 것으로 이것이 太極이다 �.
則 �(理 �) 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형체를 초월한

것으로 생물의 근본이며 그 사물의 내재 원리이다

빼 �(氣 �) 은 시간과 공간에 내재하며 형체를 갖춘 것으

로 생물의 질료가 되며 외재 형식이다 �. 따라서 한

객관적 사물의 존재는 반드시 �"�1�]�( 理 �) 을 품은 후에

비로서 그 사물의 性이 있게 되고 �. 반드시 物 �(氣 �) 을

품은 후에 비로서 그 사물의 形이 있게 된다 우주

만물은 모두 則 �(理 �) 과 뺑 �(氣 �) 에 의해서 그 존재가

결정된다 �.

�@ 一뺏止也 -身行也 -心짧也 -事 �?�R�i�!�!�.�.

�O 動以止也 �, 能以行也 �, 흉以뿔 �i�!�!�.�. 誠以決也

�O 萬뺏居也 �, 萬身群 �i�!�!�.�. �{�6�, ι、聚 �i�!�!�.�. 萬훌散 �i�!�!�.�.

�C 仁以居 �i�!�!�.�. 훨以群 �i�!�!�.�. 禮以聚 �i�!�!�.�. 智以散 �i�!�!�.�.

�T格致훌 �: �f밟略 �, 事빼」

李濟馬의 太極은 두가지 의의가 있다 �. 하나는 天

命流行의 주체라는 것이고 �, 다른 하나는 이 주체가

객관적 사물에 유행하여 그 사물의 존재 근거가 된

다는 것이다�.
앞의 것은 보편적 태극을 말하고 �. 뒤의 것은 개별

적 태극을 말한다 �. 혹은 앞의 것은 통체로서의 太極
�(統體-太極 �) 이요 뒤의 것은 한 사물이 갖고 있는

太極 �( 一빼一太極 �) 이다 �.

�r格致훌」 에서 모든 사물 �( 非我 �) 이 散聚群居하는

形에서 智禮義仁의 象 �(보편적 태극 �) 을 말하였고 �. 한
사물 �(我 �) 이 決짤行止하는 形에서 誠慧能動의 象 �( 개

별적 태극 �) 을 말하였다 �.

�@ 天機有四 -티 뼈方 二日 �A倫 三티 世슐 四티

天時

�O�A事有四 一티 居處 二티 �1�; 與 三티 交遇 며티

훌￡짧

�r�J�R�' 훌옳 �l�i�t 保元 �: 性命論」

따라서 �r東醫짧世保元 �: 性命論」 에서 天機는 보

편적 태극의 의미에서 살펴 볼 수 있고 �,�A 事는 개

별적 태극의 의미에서 살펴 볼 수 있어 서로 구별된

다 �.

�2�. 兩 優

�@ 兩價 心 �!�t�i�!�!�.
�r格致훌 �: 反省級 �.�i�\ 화뚫總論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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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!�;�:�'�-�r�-�I 쯤馬는 心身을 兩없로 정의하였다 �.

�@ 性有性用 �. ↑�f ‘用치 �l也 �. 形有形用 �. 形用行 �1�:�1�1�. -뤘 �J�- 行 �-
�- 生 �-�-�' 成 �. ���J�n 꺼 �t�!�H 흉者謂之 �H�i�j 價 �.

�r 束뽑폼世保元띠 ���� 本卷 �: 原 �A之第四統」

또한 �, 心身은 知行이다�.�A 性에는 性의 用이 있는

데 이것이 知이고 �.�A 形에는 形의 用이 있는데 이것

이 行이다 -知 �-�' 行하며 -生 �成한 것이 兩없이

다 �.

�@ 天機有四 -티 地方 二티 �A倫 三티 世슐 며티

天時

�O�A事有四 -티 居處 二티 黨與 三티 交過 며티

事務

�O 耳聽天時 텀視世會 항맺�A倫 口味地方

�O 天 �I�!�!�j�� 홍훌 �1�:�1�1 �i�!�t 會 핸大 �t�I�1 �A 倫 極
�}했 �t�I�1 �!뼈方 뺑週

也

�o�n 에 �j좋事務 牌상훗遇 �!�I�f 立黨與 뽑定居處

�O 事務 克修�-�t�Q 交遇 克�� 也 �;�t�;�� 克훨 �t�I�1 居處 克治

也

�O 耳 �B 흉口 뼈於天也 뼈牌 �!�I�f 쩍 立於 �A也

�G 天時 大同 �1�:�1�1�$ 務 各立也 쁘�會大同也 交遇 各立 �1�:�1�1

�A倫 大同也 행與 各立也 地方 大同也 居處 各立也

�O 大同者 天也 各立者 �A也

�O 耳好홉옆 딩好善色 랬好혐잊�口好善味

�O 홉聲 �M耳也 善 ���I 뼈팀也 휩잊�빼흉也 팡 �n�;�t �I�1�!�l�i 口

也

�G 뼈惡惡聲 牌惡惡 �� �J�J�t 폼릎�t�.�� �?�i�t惡惡 �n�;�t

�O 惡했 �i효뼈 �t�I�1 惡色 �i효牌也 惡 ���i 효 �I�/�f 也 惡 �n�;�t �i뾰혐

也

�O�A之耳팀융口 好딴 無헬也 �A之 �I�f�r�f�j�l�J�!�l�'�.�J�J�t�j�l�l�' 찮惡 �4�T�I�f�.�i�I�"�"�:�!�' 흰

也
�T束뽑흙띠保元

�

↑�1�: 命論」

�r�:�t 짧잖世保 �:�r�c�: ↑
�* 命詢』 에서는 李濟馬의 兩 �{흉

�8�'�1 適用은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�.
하나는 統짧로서의 兩없로 非我를 설명하고 있다

天心 �(�= 心 �) 을 天機로 하여 인체의 耳 �B 짧口에 배속

하였고 �.�A 心 �(�= 身 �) 을 �A事로 하여 인체의 �R�i�M왜 �!�I�f 뽑

에 배속하였다 �. 그리하여 天心은 好善하고 �.�A 心은
惡惡하는 구조를 가진다 �.

�@ 없�;
염톰策 �� 有經倫 �&홈有行 �� �m有度윌

�G 뿔策 不可짧也 經짧 不可염也 行械 不可�� 也 度

�� 不可흉也

�O 頭有짧見 펴有威優 體有 �H幹 협有方略

�O 識見 必無황 �1�:�1�1 威�f훌 必‘無 �f ￥ �1�:�1�1 材幹 必‘無懶也 方

略 必‘無屬�t�I�1

�O 짧�.�K�g體題 行其知也 頭局體혐 行其行也

�O 훌훌策 엠通也 짧見 獨行也
�*
쪼倫 �1팡 �;�j�!�j 也 威�{훌 獨行也

行檢 博通也 材幹 獨行 �1�:�1�1 度움 傳通 �t�I�1 方略 獨行也

�O 뱀通者 �1�1 也 찜行 �;�1�f�j 命也

�O 짧有훌훌心 �� 有�%ι、 뺨有 �i�� ι、 �m有홉ι、

�O 훌훌 �.�L 、 훌훌릎�:也 �%ι、 �,�f�t�� ‘也 �� ι、 ���1 흥也 흥心 ���J 志

也

�O 뼈有뾰 �.�(�. ‘ 펴 �1���'�1�$ ‘ �L、 �8횟써뼈�!�.�L 、 혐有진�! ι、

�C 뺑心 첼깨�1�1�1�:�1�1 �f�� 心 멈尊也 懶 �'�L 、 당뿌也 �1�1�1�:�.�!�.�:�.�� ι、 짧物

�t�I�1

�O�A 之�M�i���» 홈 �m 쩌�k 、 無헬也 �A之�g頁局 �8양협 흰ι、無밸

也

�r�J�R 짧짧 �t 바�{용元
�

↑�t 命끓」

다른 하나는 個 �5�)�1�] 的 兩嚴로 我를 설명하고 있다 �.
知 �(�= 性 �= 心 �) 를 인체의 뼈 �1�m�H햄 �J�J�!�i 에 배속하고 �. 行 �(�=

命 �= 身 �) 을 인체의 頭局體뽑에 배속하였다 �. 그리하여

性은 �$�C�, 、을 극복하여야 하고 �, 命은 .향、行을극복하

여야한다 �.
그러나 李濟馬는 이러한 두가지 패러다임을 서로

분리하여 생각하지는 않았다 �.

예를 들면 �, 天및之 �E定인 天心과 �A心을 목표로

天찢之未定인 件-命 �(�= 知行 �) 을 存心 � 修身하야 한다

고 설영하고 있다

이것은 뒤에 知行에서 따로 논하기로 한다

�- �1�8 �-



智 �: 誠價之jj�

未來在天 天휴上也

兌
함 (誠身)

쩌l行 짜財

경§ �,�(�fÿå�i ¯Ç�$�\ 太趣 �t�XÅS 在他 ����

賢不wι챔 b��1�f �(ùä�'�L0��) �(ÉÀ�j_Ã�) NÖ�1�f It1웹�월;戰之써￥

�I�i�:N_ 뼈 �(�t�j�XŽ«�) �:�t�JN_
�R

Æì�1�;�1�fW0 地在下也

仁 �. 홉惡之빼

�- 총 �;업馬의 四象햄쩔에 대한 �i�j�f�� �-

�3�. 四 象

�@ 띠家 事心身物也

�r格致햇 �: 反省앉 �.�i�\�. 화옳總論」

이제마는 事心身物을 四象으로 정의하였다 �.

�l�I�D 덤事也‘

�{
‘ ���u 性也

�'�L 、向右也
�r束�i넙흉精」

�@�- 셔立誠於찾天之下 �(�f�i�j ‘中 �!짧之道 行於룻天ι下 �� 兌

部 �{立 所以形於上也

萬物同 �g빠↑大地ι�t 而大뺑之德 行於大地之上 �i�l�l ’良
部�{立 所以形於下 �t�i�1

�O 整齊처 �l行之術 其理�i�t 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끓 ����

�{立 所以形於左也

�L�j�i 均財減之樓 其理在���. �f�f�i�j可得之樓 必在於他 �t�X 앓部
�{立 所以形於右也

�G 身 �;�u 얘用 誠 �� ���k身也 �{�,�;�f���' 패用 理ι、�,�f�l�j�'�L 、也

誠身 �t�j�X 身者 身ι前後也 誠於乾而 �t�j�X 於
�j
에也

理 �'�L
、 利心者 心之左 �� 也 理於離而 利於 �t�X�t�i�1

�@ 勝 �I�D�t 物�l也 �8훌將身 �t�i�1�. �i�j쩌 �R허心也

�O 렴 �g�U天也 物 �g�U�l�l ‘也 身 �g�n 命也

�O 天在上 �1�1�!�" �A在下也 身向左也

�r格致휠 �: 反겸앉 �,�i�\�. 화옳總論」

�r格致훌 �. 反省짧 �. 八화짧總、論」 에서 四象은 事

心身物로 身을 축으로 天과 地가 上下로 구분되고 �,

心을 축으로 他와 짜가 左右로 구분된다 �.
天은 身의 」二으로乾兌가 �t 에 거하고 �, 他는 心

의 右로 �t�7�\ 뿔이 右에 거하고 �, 我는 心의 左로 離꿇

이 左에 거하고 �. 地는 身의 下로 껴�l良이 下에 거한

다

身의 兩用은 誠身과 敬身이며 �. 心의 兩用은 理心

과 利心이다 �. 誠身은 乾에 敬身은 �J�1�j�J 에 거하고 �, 理

心은 離에 �f�l�j 心은 �!�X 에 거한다 �. �[그림 �1�)

�@�� 兌智 �t�i�1�. 其理行乎未來 �. 而誠없之빠 �. 찮取諸象也
�O�J 예�i�N�1 二 �t�i�1�. 其쟁行乎過去 �. 而善惡之챔 �. 옮取諸象也
�O�� 꿇藏 �t�i�1�, 其理行乎知行 �, 而賢不깜之빼 �, 옮取諸 �%也 �-

�O�t�X 앓짧也 �. 其理行乎램財 �i�f�i�j
‘ �. 쓸‘옮�貴짧之빠 ���J�f�)�l 諸 �*

也

�r格致햇 �;
反省짧 �. 八화앓總짧」

또한 �. 乾兌는 智로 그 이치가 未來를 나타내며 誠

�� 之辯을 取象하고 �, 껴�l良는 仁로 그 이치가 過去를

�I그림 �1�) 李濟馬의 八힘짧總論圖
�. �i�\ 화 횡有떻之�N감 物꺼物之 �4�: 末 ‘ �I�A�i�' 心之앓월�: 당껴‘당 �2 先後
� 양 휩之왜 �t�!�!�5�t 횡κ�����t�!�! �j�t�f�J物之 �*�t�!�! �N�: 物之�*�t�!�! 짧 心之急�!폐也 응

�{ ι、ι���I 뭔 �m�I�X 身之先월 �t�!�! 뿔 짜之 �H�i 경�7也

�- �1�9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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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내며 善惡之辦을 取象하고 �, 뽑震은 義로 그 이

치가 知行을 나타내며 賢不혐之辦을 取象하고 �, 이�;뚫

은 禮로 그 이치가 條財을 나타내며 贊富 �;質購之辦을

取象한다 �. �[그림 �1�l

이것은 事에서 智의 是非之理로 未來의 誠假를 辦

別하고 �, 物에서 仁의 測隱之理로 過去의 善惡을 뺨

別하고 �, 身에서 義의 盡惡之理로 知行의 賢不합를

辦 �g�1�j 하고 �, 心에서 禮의 解讓之理로 禮財의 장富貴購

을 辦 �8�!�j 한다는 것이다 �.

�@ 知 �;쉽칩’卷 �, 합而決 �, 卷而覺也 �. 行有進退 �, 進而動 �, 退

而止也 �. -洪一짧 �, -動-止 �, -합-卷 �, 一進-退 �,

變靜動化者謂之四象 止有四志�, 뼈塊心릎�t�E 動有四

象 �. 댐放 �l�l�k�f�$ 也 �. 쩔 �;
탑며象 �, 뺑思問學也 �. 決有四象 �.

鏡言視聽也’
�r東醫훌世保元四家草本卷 �: 原 �A之第四統」

�@ 狼言視聽 事四端也 �, 쩌￥思問學 心며端也 �, �E�R 放收�f벼
身四端也 �, �5논�A숍慮‘意 物四端也 �.

�r格致짧 �: �{ 뿜어 �8�, 事物」

한편 �, �r東醫壽世保元며象草本卷 �: �R�E�A 之第四

統」에서 知에는 합卷이 있어 합而決하며 卷而했하

고 �, 行에는 進退가 있어 進而動하며 退而止한다�. 一

決-쩔 �, 一動-止 �, 一합一卷 �, 一進一退의 變靜動化을

며象이라고 한다 �. �I 그림 �2 】

止의 四象은 뼈塊心意로 物며端이고 �, 動의 四象은

멈放收뼈으로 身四端이고 �, 쩔의 四象은 辯‘댄問學으

로 心며端이고 �, 決의 四象은 親言視聽으로 事四端이

다 �. �I그림 �2�]

이와 같이 四象의 개념은 서로 다른 네가지 단위

를 합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가 있는 두가지 페러

다임을 결합하여 드러난 存在 �(�= 現象 �) 을 설명하는

도구이다 �. 그 안에는 太極과 兩優를 모두 함축하고

있다 �.
특히 李濟馬는 四象을 事物의 페러다임과 心身의

太極

�J�L 、

�t�| 훈則

�A形物
性用처�l

形用行

兩 �{義

�J�b 身

四象

事 �J�L、身物

知有함卷 송�f而�i�k 卷而쩔
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

�@

빼爛냉
요
」
피
냉
τ
냄

�~

”
냉
빼�4�m�*

갯

�?

케�+
대

해
랜

빼
”觸

知 「-합 �: 決
」-卷 �: 覺

行 「-進 �: 動
」-退 �: 止

聽視言親 수후 힘홈�3〔哲짧 -「
學問思辦 수수 博審↑흉明 -」
뼈收放 �I협 여 誠慧能動 -「
意慮臨志 여 利勇짧知 -」

�(陳짧 �)

【그림 �2�] 李濟馬의 事物觀

페러다임을결합하여 우주 만물의 드러난 현상을 설

명하고 있다�. 그러한 事心身物의 四象에는 兩優的

心身과 太極的 ι、이모두 내재된 원리로 존재하고

있다 �.

�4�. 知 行

李濟馬의 知行에 대한 견해는 그의 形象觀과 哲學

的 닙標를 담고 있다 �.

�@ 乾 �t�1�F 離 �t�t�R�& ι情 �f앓 我 �,
ι�4�f 散츄於 �A之機勞 �t�Q �f�f�J�L 、�*�Z�l 없

也

良兌震 �S�E�X�%之情 �@홍 �A�,�j�Z�4�f�X�t 詳於我之機勞�t�U 守身之 �1없

也

�- �2�0 �-



�- 李 �;업馬의 四象햄學에 대한 �O�f�f�1�t �-

�r格致薰 �; 反省잃 �.�i�I�. 화않總論」

李 �i햄馬의 心은 心身으로 存心 �(�A 知 �) 과 修身 �(我行 �)

이라는 두가지 측연을 가지고 있다 �.

�@ 何以知之 心以췄�]之 �i�!�! 何以行之 身以行之

心不可以放훌 放훌 �H�I�] 얘知 身不可以倫速 倫�i훌 �R�i�H�.�f�l 行

�G 用其 �L‘於放짧흉 雖有 ���L 、 與無心 �I司也

無心則知何從出乎 쩌其身於 �f휩速者 雖有其身 與無身

同也 無身則行何從出乎

是故 其 �L、放훌者 �!완 �A也 ���L ‘從잠흉 知 �A也 其身 �i��

�i훌흉 不깜 �A也 其身 敏彈者 賢 �A也

�O 뿔問之道 無他 求其放心從잠 �r�f�r�i 디 此之짧誠也
�j쁜‘빠之

道 無他 훌其 �i훌身敏彈 �I며己 此之謂敬 �i�!�!
�r濟 �1�/�( 新編 �: 知行論」

心으로써 知하고 �, 身으로써 行한다 �. 따라서 心은

放覆하지 말아야 하며 �, 身은 倫速하지 않아야 한다 �.
放짧한 心을 從容하는 것이 웰問의 道이며 誠이고 �,

倫速한 身을 �I�1�i 彈하는 것이 ‘댄辯의道이며 敬이다 �.
李濟馬는 學問에 의한 誠心을 知의 궁극적 목적으

로 정하였고 �, 댄辯에 의한 敬身을 行의 궁극적 목적

으로 정하였다 �.

‘”훌 �j 타휩훌 獨則思 �i�J�H 흉 �j 갑￡接 �4흉 �H�I�] 問也 �$양非엉 �I�J빠 쟁‘

�n�l�J 뺑也 쌓非 �g�l�]�* 問則웰也

�:�r�;�: 能 �I톨思 �R 然 �J�!�{ 써 �$ �:�r�;�:能 �:�C�f 댐�l 自엇웰뺑

�O 何짧’
�1없훌 獨思無쩌 �;也 何웹格物 物問껴-正也

���A�i�!�! 惡惡 뼈獨者多 쩔 �A�i�!�! 好홉 格物흉多 果能惡

�;훨 �g 然홈‘밴‘ 果能好善 딩然휩問

�0�1�0 랫之所惡者 �� 也 �� 흉 天下之至煩也 不可以惡而必

克

柳下惠之 �N�r 好者 誠也 誠者 天下�z 至 ���i뼈 不可以와而

.ι�4흉

�o �H�i�J�£ 圖誠 �i�O�&�t 흉物 惡웹避 �f�� 쨌현守꽤 �4흉物自反 守

獨得당�& 守獨勇 �1�1�t 윷物克 �m

�O 問 핏大於펴판 �,뿐 핏大於했 �f 까 �1향라폐합 可해홈짜

폐今察 �1감 可謂환에
�*

�O 守쩌�z 思 其뿐‘�j�I�n 폈 웹惡뺏‘웰按物之問 其問 ���n�f�f 웰

�f 흉 �1�!�H�R�.

�r格致훌 �

天下索我」

『格致훌 �: 天下索我」 에서는 知行의 구체적 방법

을 제시하고 있다 �.
‘�I훌獨은 獨思無쩌며 �, 鳥 �A也惡惡연 備獨者가 많다

惡惡가 능하연 엄然히 善‘맨、한다�. 풍惡은 天下之至煩

�(�= 價 �) 을 克하는 것이다 �.
格物은 物問有正으로 鳥 �A也好善연 格物者가 많

다 �. 好善이 능하연 自然히 善問한다 �. 好善은 天下之

至精 �(�= 誠 �) 을 得하는 것이다 �.
問의 가장 좋은 방법은 謂폼로 博古讀홈연 또한

善學하게 된다 �. 思의 가장 좋은 방법은 察倚으로 通

今察↑�8연 또한 홉辦하게 된다 �.

따라서 知 �� 存心 �(心從容 �)�� 格物 �(謂빨 �)�� 好善 ��

誠이고 �, 行 �=추修身 �( 身없彈 �)�� ‘ �h�i�t 獨 �(察倚 �)�� 惡惡 �� 敬이

다 �.

�@ 耳 �B 홉口 �A皆可以쩔똘짧 짧 �.�a�s�H 홈 �4�!�l�A 皆自不뭘훨흉
�!�J�i�M 후 �!�J�f 賢 �A皆可以웰찮짱 �g퍼局 �6종홈 �A皆自不훌훌짱

�O 짧�!�I�t 觸뼈之마
�j

딩有不흉‘之쩌 �I ���n�W�M 훌而 廳션 �t�'�t 청之
私ι、후然敗ι �H�I�] �E�J 棄其知而 不能�f향通也
頭 �I�R�H찢뽑之下 엽有不息之行 빼兮렐兮而흉 �{쫓懶짧ι상

ι、�$然 �f�f�i 之 �n�l�] 빔훌其行而 不能 �I�E行 �i�!�!

�O 我之뼈脫細 �I�N 我 �E�J�! 혹心 �i�f�f�f 未 �!�t 뺀、 �i�!�! 我」ζ免 �!愚 在我也

我之�J�i�I�V�I 킹體뽑 ���� �E�J �� 身而 未免不혐 �i�!�! 됐之免不함 在

我也 �r 束훌훌훔 �t브保元 �

↑훗命論」
�@ 天 �{훨私也 �, �A�'�L 、惡했也 �. 命理뾰進也 �. �1�1理 �1�&放

也‘

�O 天心惡私‘ 故我身忘於天 �. �f�f�r�j漸向左也 �. �A�'�L 냐월했 �,

故￥���L 、忘於 �A�. 而漸 �I�c�J���:�i 也

忘於天햄 �, 不以私훌天也 �. 忘於 �A者 �. 不以愁훌 �A

也

�O 不以 �f�l�. 훌天 �, 則身益 �i�E 大而天必應 �i�!�!�. 不以 �,땐폈 �A�,

�- �2�1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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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W�I�J心益 �7�t 明而 �A必與 �t�i�!�.�.

�1�.�:�;�;�: ι、不可以私得 �. 而可以�� 速得也 �. �A 心不可以산

得 �, 而퍼以無없得也 �r束武遺댐」

天心은 私로써 얻어지지 않고 命 �(�= 身 �=行 �) 의 無

逢로써 惡私하며 好홉하고 �.�A 心은 愁으로써 얻어지

지 않고 性 �(�= 心 �= 知 �) 의 無放으로써 惡愁하며 惡惡

한다 �.
天 �A과 知行의 관계는 �I그림 �3�) 에서도 잘 나타

나있다

그러면 여기에서 李濟馬는 太뚫을 왜 心으로 정의

하였을까 �?

耶짧은 �r皇極經世톱 觀物外篇」에서
‘

�"�L、鳥太極 �"

이라고 하였다 �. 心에 대해 그는 �"�A 居天地之中 心居

�A之中 �"고 하였는데 �, 心외에 �-�-`' .道를 太極이라고

말하였다 �. 그의 뜻은 하나이니 �, 곧 고요하여 움직이

지 않는 천지만물의 근원이다
�J�)

李濟馬는 천지만물의 중심 즉 우주변화의 내재된

원리로 心을 太極이라 정의하였다�.

太極之心의 외재된 형식인 心身을 兩僅로 정의하

고 �, 知行을 철학적 목표로 삼았다 �.

太極之心과 兩嚴之心身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

事心身物의 며象으로 요약되어 李濟馬는 며象을 철

학적 도구로 삼아 만물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�.
이러한 李濟馬 哲웰은 �r�* 훌훌뚫世保元 �; 性命論」 에

잘 나타나 있다 �. �[ 그림 �3�) 과 같이 太極은 心 �. 兩
優는 性命 �(心身 �) �. 며象은 天性命 �A�( 事心身物 �)�0�] 다 �.

�A之耳目흉口와 �A之뼈牌 �)�}�f 협은 天찢之 �E定으로

好홉의 天心과 훨惡의 �A心으로 각각 대응된다 �, 我

之짧脫�r�.�H용版과 我之頭局魔혐은 天찢之未定으로 私心

의 博通과 평、行의獨行으로 각각 대응된다 �.
이렇게 四象으로 드러난 현상의 모순을 .我’로규

정하고 �,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李濟馬는 存心과 修

身을 통한 知行을 철학적 목표로 삼았을 것이다 �.

다시말하면 李濟馬의 며象哲學은 現象을 事心身物

의 四象으로 요약하여 이것의 모순 �(됐 �) 을 극복하기

위하여 知行 �(心身 �) 을 외재된 형식 즉 兩優로 제시하

고 �, 心을 내재된 원리 즉 太極으로 정의하였다 �.

好홉 �(大同 �)

耳目훌口 �;
天時 바會 �A倫 地方

핸
빼
轉
懶
觸

쭉
생

였
縣
繼

�%

뼈
鍵

�(獨行 �)

資業

�:�1�: 農 �I 商 田숲뼈國

欲其 �d홈 �E而有찌
�i효

�I그림 �3�) 李濟馬의 性命圖

짧應�&용 �m�l�: 쩌 �I�( 性 �)

�$�C 、

�8삐牌 �J�J�f 쁨
�

횡務 交週 黨與 居處

훨惡 �( 各立 �)

�( 뺑쐐 �)

환쩔

仁義 �j�! 합 옆‘�'�t�'�:友協
欲其쨌 �A而써�敎

�f였

�- �2�2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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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I�I�. 結 論

추 �i齊馬의 哲學과 웹웰은 며象을 기초로 형성되어

있으나 太極 �(心 �) �. 兩熾 �(心身 �) 을 반드시 함께 논해야

한다 �.
�1�. 李濟馬는 만물의 근원을 心이라 하여 太極이

라고 정의하였다 �. 또한 太極은 統짧-太極 �( 智

禮義仁 �) 과 -物 �-�.�.Y*iu �(決짤行止 �) 의 두가지 의

미를 갖는다 �.
�2�. 李濟馬는 心身을 패熾라고 정의하였다 �. 또한
心身은 知行이다 �.

�3�. 李濟馬는 事心身物을 四象이라고 정의하였다 �.

며象은 서로 다른 네가지 단위를 합한 것이

아니라 상호 관계가 있는 두가지 페러다임을

결합하여 드러난 存在 �(�= 現狀 �) 을 셜영하는 도

구이다 �. 그 안에는 太極과 兩熾를 모두 함축

하고있다 �.
�4�. 李濟馬 哲學 및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은 知行

으로 知 �A正己에 있다 �. 學問 �(�=�> 讀書 �) 을 통한

格빼은 誠 �L、의 방법이고 �, 思뺨 �(�=�> 察�f�i�t�) 을 통

한 뼈훌은 敬身의 방법이다 �.

�5�. 李濟 �,딴의 며象哲學은 現象을 事心身物의 띠象

으로 요약하여 이것의 모순 �(我 �) 을 극복하기

위하여 知行 �(心身 �) 을 외재된 형식 즉 兩優로

제시하고 �, 心을 내재된 원리 즉 太極으로 정

의하였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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